
GIST 반도체공학과 학생들 CES 2025 참관
혁신기술 최신 동향 직접 체험

- 2024년 입학 제1기생 22명, 이동선 학과장 · 신현진 교수와 함께 CES 2025 참관하고 

돌아와… 앞으로도 장학 혜택으로 2개 학기 이수한 학생 전원 CES 참관 지원 예정

- “미래 엔지니어에 대한 성장 동기 부여의 의미… 연구와 커리어에 긍정적 영향 기대”

▲ GIST 반도체공학과 24학번 22명의 학생과 이동선 학과장, 신현진 교수가 CES 2025를 참관하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지난 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현지 시간 

기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

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반도체공학과의 첫 신입생인 2024학번 학생 22명과 이동선 학과장, 

신현진 교수가 참여했다.

작년 3월 문을 연 GIST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로서, 반도체 

전문 인재로 성장할 제1기 입학생 28명은 지난 1년간 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CES 2025 해외 견학 프로그램’은 반도체공학과가 제1기 입학생을 대상으로 최신 

글로벌 기술 동향과 혁신 산업의 발전 방향을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반도체공학과는 장학 혜택으로 학사과정 2개 학기를 마친 재학생 전원에게 CES 해

외 견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올해 휴학 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학생에게도 

졸업 전까지 CES 1회 참관을 지원한다.



   

▲ GIST 반도체공학과 24학번 22명의 학생과 이동선 학과장, 신현진 교수가 CES 2025 참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ES 2025를 참관한 박상경 학생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IoT,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스마트 홈 및 스마트 시티와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또한 상용

화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동선 학과장은 “CES 2025 견학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

러한 경험이 학생들의 연구와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지

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0명씩 총 150명을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선발하는 GIST 반

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실무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산업체의 요구에 맞춘 반도체 연구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